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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근로실태조사 실시

-  해수부, 30일(월)부터 노사정·해경 합동으로 공동조사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30일(월)부터 6월 30일(목)까지 노ㆍ사ㆍ정

합동으로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

노조단체, 선주단체와 함께 노사정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에는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와 지방해양경찰서도 동행하는데, 외국인

어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며,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이 통역사와 함께 심층면담과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권압수, 임금체불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하는 한편, 숙소 상황을 확인하여 앞으로

외국인 어선원 숙소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 김석훈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상반기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어선원의 노동인권을 보장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조사와 앞으로 이루어질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

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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